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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타운뉴스 칼럼

“메리 크리스마스!”

chahn@townnewsusa.com

우리가 사는 남가주에 겨울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

을 간혹 만난다. 그 사람들 대부분은 한국에서 온 지 얼

마 안 되었거나 추운 지방에서 살다온 사람들이다. 필

자도 30여 년 전 한국에서 남가주로 이주한 후 그들처

럼 한동안 겨울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왔다. 그러나 살

다보니 분명히 이곳에도 겨울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.

이곳의 겨울철 낮 기온은 화씨 60도~70도를 오르내

리고, 80도를 넘는 날도 가끔 있는 편이라 비가 오거나 

바람이 부는 날이 아니면 낮에는 그리 추위를  느끼지 

못한다. 그러나 밤사이 기온은 40도를 넘나들기에 추

위를 피부로 느끼게 된다. 이런 까닭에 이맘때면 아침

저녁으로 두터운 털스웨터를 입거나, 두툼한 재킷을 걸

치기도 한다. 또 잠자리에서는 전기담요를 깔고, 두꺼운 

이불을 찾게 마련이다.

 

겨울하면 첫 번째로 떠올리는 눈을 우리들이 사는 도

시에서는 구경하기 어렵다. 그러나 LA에서 한 시간 반, 

오렌지카운티에서 한 시간만 차를 타고 가면 눈 덮인 

산을 만날 수 있다. 빅베어나 마운틴 하이 등 스키장도 

여러 곳에 있다. 산에 눈이 내릴 때 우리들이 사는 도

시에는 비가 온다.

 

비가 그치고 나면 하늘은 구름들의 요란한 경연장이 

되어버린다. 하얀 구름, 회색 구름, 검은 구름이 뭉쳤다 

흩어졌다 하늘에서 찬란한 쇼를 펼친다. 이 구름 또한 

빼놓을 수 없는 남가주의 겨울을 특징짓는 요소 중 하

나다. 이처럼 남가주의 겨울은 한국의 겨울과는 확실히 

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.

 

남가주의 겨울을 이야기하면서 겨울밤의 정경을 빼

놓을 수는 없다. 각종 전구로 치장한 집들은 12월의 밤

이면 찬란한 보석의 향연을 펼친다. 나무와 지붕, 처마

를 두르고 있는 전구들의 휘황함과 성탄의 의미가 담긴 

장식들을 보고 있노라면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한순

간에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린다.

 

이민생활 초기, 아이들 어릴 때 한동안 크리스마스트

리를 꾸몄었다. 생나무는 엄두를 못 내고 조그만 인조 

트리를 사다가 리빙룸 구석에 세워 놓고 꼬마전구를 빙 

둘러 감았다. 그런대로 크리스마스 기분이 났다. 몇 해 

시늉을 내고는 바쁘게 사느라고 인조 트리를 차고 어딘

가에 깊숙이 넣어 두고는 잊고 지냈다. 생활에 쫓겨 바

쁘다는 핑계로 생각은 하면서도 정작 꾸미지는 못한 채 

해를 넘기곤 했다.

 

막내가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는 해마다 농구팀에서 

파는 크리스마스트리를 구매했다. 소나무 향이 싸하게 

콧속을 간질이는 오레곤에서 자란‘더글러스 퍼’,‘ 노

블 퍼’등이다. 농구팀의 빈곤한 재정을 채우려는 의도

를 알기에 한  번도 빠뜨리지 않고 매년 구매해 식구들

이 함께 모여 솔향을 맡으며 트리를 꾸미고 장식을 했

다. 아들의 고교 입학과 함께 시작한 크리스마스트리 

만들기는 졸업과 동시에 사라져버릴 뻔했으나, 때맞춰 

크리스마스트리 앞에서 선물 뜯기를 좋아하는 나이가 

된 손주들을 위해 이어져 오다가 큰딸 가족이 한국으

로 이주하면서 이제는 추억이란 이름으로만 존재하고 

있다.

 

이맘때면 그 트리의 향과 트리를 장식하며 아이들과 

나누던 대화가 그립다. 얼마 전 그때의 추억이 떠올라 

아이들에게 트리를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이제 어른이 

된 아이들은 전혀 관심을 나타내지 않는다. 왜 나는 자

꾸 트리를 꾸미고 싶어 할까?

트리를 예쁘게 치장해놓고 깜박거리는 전구와 크리

스마스 장식을 보면서 삶에 지친 나를 스스로 위로하

고 싶은 것은 아닐까.

 

위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오기도 하지만, 눈에 보이

는 아름다운 것에서 얻기도 한다. 그저 푸른 한 그루의 

소나무에 불과하지만 갖가지 아름다운 장식과 영롱하

게 반짝이는 불빛으로 치장하고 나면 크리스마스트리

로 승화된다. 좋아하는 장식을 나무에 걸고 불을 밝힐 

때 그 행위는 그저 나무를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

속 깊은 곳에 환한 위로의 등불을 켜는 것이다.

 

마음 속 등불과 크리스마스트리의 등불이 합쳐져 빛

을 발하는 따뜻한 성탄이 되기를 기원하며 예수의 가

르침을 되새겨 본다.“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, 다 

내게로 오라. 내 너희로 하여금 쉬게 하리라(마태 11:28)”

예수는 인류에게 참된 위로의 등불을 밝혀 들었다. 예

수의 자비와 사랑, 예수가 제시한 편안함과 기쁨, 쉼과 

회복을 통해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짐들로부

터 벗어나 보자.

 

비록 크리스마스트리는 꾸미지 못했지만 마음 속 나

만의 트리에 불을 밝힌다. 소박한 위로의 불빛이 퍼져

나가 온 세상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한다. 우리 모두 

마음속 트리에 불을 켜고 남가주의 겨울밤을 따뜻하

게 밝혀보자.“메리 크리스마스!”


